
신 용 분 

    저는 4년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중심의 리더십으로 많은 

 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.

 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회원들을 위해 코로나 전담

  병원, 선별진료소, 생활치료센터 등 회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방문하여 근무

  환경 개선, 코로나에 필요한 물품공급 및 관내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 충원

  등에 힘쓴 경력을 살려 대한간호협회 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. 

  

  첫째, 간호현장과 소통하며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하는 이사

  둘째,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힘쓰는 이사

  셋째, 대한간호협회와 각 지부 간의 소통을 통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정책을 

       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는 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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